
일본미술속의용 

1. 계E펠 내려오는 용; 일몰의 광경 

유카탄 반도에 위치하는 치첸 이차의 유적 중앙에는 쿠크르칸의 신 

전으로 유명한 계단 피라미드가 있다. 춘분과 추분의 일몰시에는 쿠크 

르칸，즉깃털이 있는뱀이 계단을뛰어내려온다. 

쿠크르킨 

것같 

서계 

합성; 

계 

이정 

되어 

느닷없이 무슨 말을 히는 건지 영문을 모를 것이다. 사실 이것은 저 

물어가는 태양이 만드는 그림지를 교묘하거1 이용한 세공이다. 피라미드 

는 낮과 밤의 길이가 동일해지는 날， 정면이 태양 항로의 동서축과 직각 

을 이룬다. 일몰시 태양의 빛은 피라미드의 서남과 서북 모서리에 차단 

되어， 그그림자가남북면의 중앙에 설치된 계단난간의 서쪽에 투영된 

다. 춘분과 추분에 한해 이 그림자는 계단 측면의 치수에 딱 들어맞는 

톱니 모양의 음영을 나타낸다. 태양이 저물어가면 톱니 모양 그림자는 

계단 위쪽으로 천천히 이동해간다. 그러면 그림자가 이동히는 방향과는 

반대로 햇살에 비추어진 부분이 계단의 경사면에 따라 스르르 내려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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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語訳）「日本の伝統芸術と龍」『十二支神シリーズ・龍』ソウル・考えの木、2010年11月、PP.108-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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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크르칸 신전， 치첸 01차Chichen Itza 유적(유카탄 반도)， 10"'13서l기 

다. 시질 이것은저 

네공이다.피라미드 

료의동서축과직각 

1북모서리에 차단 

f의 서쪽에 투영된 

l수에 딱들어맞는 

L니 모양그림지는 

지동하는방향괴는 

f 스르르내려오는 

것 같은 칙각을 일으킨다. 마치 빛니는 장대한 뱀이 피라미드의 정상에 

서 계단을 타고 지상에 내려서는 듯이 보이는 구조다. 이처럼 상상 속의 

합성짐승인 용의 의장意E에는 세계적으로 특이한 사례가 알려져 있다. 

계단을 내려오는 용이라면 동아시아의 예도 용이하게 떠오른다. 베 

이징 자금성 고궁의 돌로 된 중앙계단에는 4개의 발톱을 기진 용이 부조 

되어 있다. 이 계단은 청나라 황제 이외의 인간이 통과하는 것은 허용되 

지 않았다. 다시 웹 황제는 이 용의 길을 지나 왕림했던 것이다. 이 일 

화가상징하듯이 예로부터 동。μ1아에서， 중국으로부터 기원한용의 의 

장은 한반도， 나아가서는 일본 열도로 전파되었다. 그중 일본 열도의 용 

에게서는 한국이나 중국의 용과 비교할 때 무엇인가 눈에 띄는 특징을 

찾아볼수있지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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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고대 유품의 전류勳t: 기원의 잔존 거대한족 

을던진 

미술사의 세계에서 일본 열도에 알려진 오랜 작례作例는， 의심할 여지 다.물에 

없이 용의 형태로분류되고인정되는한편 한반도나중국으로부터 전파 를내민 

된 문화를 충실하게 계승한 유품에 한정된다. 1972년 3월 26일에 발굴 지만， 신 

된 타카마츠즈카高松樓 고분의 분묘 벽면을 장식하는 국보 〈청룡〉도는 중 는용은 

국 고대의 사신四神사장에 바탕을 두고， 중국 룡의 역 

서안주변의 분묘내장및 한국고구려 고분 서쪽신 

의 수호신 의장과 직접적인 유연성類緣性을 惠， 1172 

지년다. 또 코후쿠지興福폼에 있는 국보 〈화원 시조로 

경華原醫〉은 중국 당康시대에 전해진 것으로 소우조 

발해에서 전래되었다고 전해진다. 이와 같은 〈효주7 

〈정룡>， 타카마츠즈카 고분， 7서|기 
우수한 작품들은 중국 본토에도 알려져 있지 에도二 

말， 일본문화청소관 않으며 , 또한 그 의미 면에서는 천도 1300년 의 소] 

을 맞이한 나라奈良시대의， 동아시아 고대 박 이 있C 

물관으로서의 특이성을 두드러지게 하는 작 져 있; 

품이라해도손색이 없다. 가I 

조금 더 시대를 내려와보면， 저명한 국보 조각Q 

인 코잔지高山좋 소장 〈화엄종조사회전華嚴宗祖 텐토것 

師續傳) (1220년대 추정)이 있다. 이는 한국에 반신즉 

화엄경을 전한 신라의 승려 의상(義뼈 료된 

625 ~702)의 업적을 그린 가마쿠라鍵융시대의 양새j 

〈회원경)， 당康대， 코후쿠지 소장 에마키續卷로， 의상 일행이 탄 배를 떠받치는 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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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대한 용은 항해의 무사를 빌며 폼 

을 던진 선묘善妙의 회신으로 여겨진 

다. 물에 폼을 던진 선묘의 용은 혀 

를내민 채 분노한상相을보이고 있 

| 오랜 작례作例는， 의심할 여지 

한반도나 중국으로부터 전파 

l다.1972년 3월 26일에 발굴 
지만， 신라를 호f해 의상의 배를 이끄 

〈화엄종조사회전)(부분)， 코잔지 소장 

는 용은 자선만만한 표정으로 수호 

서쪽 산속에 있는 코잔지는 묘에(明 

시조로 우러르는데 ， 이 절의 토바 

〈효주기가烏戰載畵)(헤이안시대 후기) 

에도 구름을 흩뜨리며 질주하는 용 

소우조關增표(카쿠유覺亂)가 편찬한 

룡의 역할을 다하고 있다. 교토京都 

惠. 1172~1232 . 코우벤高용)를 중흥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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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직접적인 유연성類緣性을 

큐지興福춤에 있는 국보 〈회원 

당康시대에 전해진 것으로 

성다고 전해진다. 이와 같은 

중국 본토에도 알려져 있지 

〈류토키조)， 코우벤， 1215년， 코후쿠지 소장 

이 있어 표범을 빼닮은 진품珍品으로 발톱은 3개 , 현재까지 유례는 알려 

의 소묘가 알려져 있다. 폼에 반점 
4미 면에서는 천도 1300년 

시대의， 동아시아 고대 박 

!성을 두드러지게 하는 작 
져 있지 않다. 

l 없다. 
가마쿠라시대의 작례로는 운케이運慶의 아들 코우벤康휴의 걸작 목조 

내려와보면， 저명한 국보 
조각인 〈류토키조龍燈鬼像〉를 빼놓을 수 없다. 켄포建保 3년 (1215)작으로 

r (화염종조사회전華嚴宗祖 
텐토키天燈鬼와 쌍을 이루지만， 여기에서는 용이 목도리처럼 오니鬼의 상 

g)이 있다. 이는 한국에 
반선을 감아 스스로의 꼬리를 물어뜯는 결계結界를 만들고 있다. 용에 매 

승려 의상(義뼈 1 라의 

료된 것일까， 오니는 눈이 벗겨지고 경직된， 제대로 움직이지 못하는 모 
그린 가마쿠라鍵융시대의 

양새로 두상의 육각등롱六角燈罷을 받치고 있다. 해학이 넘치는 이 오니의 

표정에 기댄 용의 존재에서 일본적인 변용을 읽는 것도 가능할 것이다. 
J행이 탄배를떠받치는 

용과회화 111 

オ叫電T8会すき~.21平λト曇望叶吾

金目忍ミヨ旦善妙、斗司社主主 Cヰオ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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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o~.즈슷|모모야마安土挑山의 용 : 수묵의 변모 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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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이 이른바 고대세계의 일본에도 용은 침투하고 있으나， 현재 

의 일본인들이 용이라고 할 때 떠올리는 도상圖像은 아즈치모모야마의 

수묵회를 통해서 심어진 것이리라. 교토 켄닌지建仁춤에 남아 있는 카이 

호 유쇼(海北友松， 1533~1615)의 〈운룡도雲龍圖〉 등이 그 전형일 것이다. 

이 용의 곁눈질은 약간의 시의심猜疑心이 담겨 음험한 데 비해， 묘신지妙 

心츄에 있는 것으로 알려진 카노 산라쿠(tf野山樂 ， 1559~1635)의 〈용도龍 

圖〉는 사심이 없는 둥근 눈이 다소 자신감이 과잉한 낙천적 인상을 남킨 

다. 더군다나 산라쿠의 *}, 카노 산세츠(符野山졸， 1589~1651)는 눈을 

지릅뜨고 위축된 용을 그리고 있다. 이들 세 가지 예를 본 것만으로도 

16세기 후반부터 17세기 전반에 걸쳐 세태가 완전히 변모한 것을 읽을 

수 있다. 하극상을 일상으로 패권을 겨룬 전국戰國의 세상은 도요토미 히 

데요시豊닮秀吉의 천하 통일을 거치고， 울결醫結할 수밖에 없는 도쿠가와德 

川의 세상으로 옮겨갔던 것이다. 

선종사원의 법당 천장에 거대한 용을 그리는 것이 유행하게 된 것도 

거의 이 시대 이후로 보아도 좋을 것이다. 쇼코쿠지相國춤의 법당 천장에 

는 카노 미츠노부符野光信의 작품(1605) , 묘신지의 법당에는 카노 모리노 

부符野守信(탄유探뼈)의 작례 (1657)가 알려져 있다. 

시대를내려옴에 따라형해화形縣化를지적하는것이 카노파의 학문지 

상주의를 처음부터 경멸해온 종래 전문가들의 일반적 평가다. 그렇다고 

해도 이 전통은 가깝게는 도모토인쇼堂本印象의 〈토후쿠지천정화룡東福좋 

天井畵龍) (1933) ， 카야마 마타조加山又三에 의한 텐류지의 〈운룡도雲龍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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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o~.三夫|旦旦O~ロ}安土桃山J旦lg: キ号2.1 坦旦

。1斗巷0101 吾首ト z叫λ~l神斗包茎叶Ils三舎会若手許z ヌliL干，電ス1

~包菩cj吾01 ・~Ol斗ユ工雪叫司会èl是正公園像会 oト三三ヌl旦豆oþPト斗

牛号詞号号司λ?位。1222定。1司斗.豆豆君吐ス1建仁寺叶11¥toトヌl七ヲト01

~弁企(海北友松， 1533~161う)斗 く全号王雲龍園〉 号01 ユ在宅包突01ヰ.

01 舎斗差是吾会呼社~入1~11精疑心01 すオ会習を司 B1司，豆位スl妙

心寺叶1双ミラ突主主堂司忍ヲト当二仕斗平(狩野山巣，1うう9~1635)~ く舎王龍

園〉七人1-{101~試七号そミ[-01 ヰムス凶社。1 斗OJ苦吟祖有包公会す忍

斗.叶丑斗斗制平.~ヤト，ヲト与二位λ~1主(狩野山雲 ， 1589~1651)七託金

スl吾主主判尋喧舎会ユ司五双斗.01霊.Ai1 7トス.1~1曇菩突せ2主主

16什71 卒吐平司 17λ~171 .祖吐叶11:召梓 λ~1 El1 7ト吐忍司喧豆電T 奏会割合

牛双斗.言ト号令J会笠公♀豆エ司君会~喜祖号戟園~刈l公会王丘豆ロ1 司

吋11Jiベ豊臣秀吉斗祖言ト号包含オヌ1Jl，金吾欝結雪牛耳干叶11~試ミラ王子力斗徳

)11斗寸分.~会オ致目安01 1:十.

位号入}唱~唱す祖す叶11 .オ司を舎合ユ司主ラ突01弁舌』言トオ1司英王

オ~ 01λlrR 01キ二豆且oト王号金交01ヰ.企豆平スl相園寺~唱す在す叶l

主ラヲト2こロlさえ干狩野光信~斗吾(1605) ，旦ぜス.1~ 唱す叶1七ヲトh二旦司hニ

ヰ狩野守信(吐千ト探幽)斗斗司(1657)アト22司ス421ヰ.

λ1叶{吾叫司舎叶1 叫斗 23吉岡形骸化曇ス.1~言}セヲ史01 ヲト』桝苛吾スl

分子斗曇ス1舎平司7â宮司会号司忍吾アト吾.~包吐ヰエ~7トヰ.ユモ~x千五

司王 01.祖号全力すオl七三旦豆包企堂本印象~ く豆辛子スl毛l~詩号東福寺

天井富龍)(1933)，ヲトotロトロト時三乏加山又三叶11~電}'@昇スl~ く会号王雲龍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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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은 침투하고 있으나， 현재 

i상圖像은 아즈치모모야마의 

닌지建仁놓에 남아 있는 차이 

힘〉 등이 그 전형일 것이다. 

낙 음험한 데 비해， 묘신지妙 

山樂 ， 1559~1635)의 〈용도龍 

과잉한낙천적 인상을남긴 

F野山졸 ， 1589~1651)는 눈을 

가지 예를본것만으후도 

F 완전히 변모한 것을 윈을 

f戰國의 세상은 도요토미 히 

할 수밖에 없는 도쿠가와德 

는것이 유행하게 된것도 

군쿠지相國좋의 법당천장에 

l의 법당에는 카노 모리노 

t. 

1는 것이 카노파의 학문지 

일반적 평가다. 그렇다고 

1<토후쿠지천정화룡束福츄 

텐류지의 〈운룡도雲龍圖〉 

(1997) , 또한 켄닌지 개창 800년을 기념해 2002년에 봉납된， 코이즈미 

준小렸淳에 의한 108첩 〈운룡도〉까지 계속된다. 직경 10미터를 훌쩍 넘는 

대작도 셀 수 없을 정도다. 이런 현상은 한국， 중국에서도 그다지 유례 

를찾아볼수없는것같다. 

또 한 가지 일본 특유의 용 의장으로서는 일본도日本刀의 조각을 지적 

할 수 있다. 코야산高野山 류코인龍光院에는 코호弘法대사 쿠카이호海가 준 

나淳和천황 텐초天長 원년(824) 신센엔 

神폈짧에서 기우의 수법을 행할 때 사 

용했다고 여겨지는 쿠리카라켄煩利뻐 

羅劍이 전해지고 있다. 같은 코야샌1 

는 헤이안시대의 〈견본저색적부동명 

왕이동자도網本著色렀不動明王二童子圖〉가 

현존한다. 치쇼智證대사가 오미국近江 

國 요코가와橫川의 카츠라가타키훌川灌 

에서 감득感得한명왕의 모습을그린 

것으로 여겨지지만， 부동명왕이 손 

에 넣은이 검에는꼬리가두갈래로 

갈라진 용이 휘감겨 입을 열고 검을 

삼키려는 모습이 약동감이 넘친다. 

가마쿠라기鍵용期에는 부동명왕신 

앙에 의거해 ， 도검에 쿠리카라 용을 

각인하는 풍습이 알려져 있다. 각인 

〈청룡도)， 카노 모리노부， 1657년， 묘신지 법 

당천장화 

〈청룡도)， 카노 미츠노부， 1605년， 쇼코쿠지 

은 부동명왕을 나타내는 범지뽑字를 법당천E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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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 ，豆竜}~\iス.1 7~芳 800\1会 71~司 2002\1刊号す呂，豆01三ニロl

歪小泉淳斗11.9.lを 108~ く会号王〉万トス!神今司斗~司弓 10ロ1Eì曇吾司唱と

叶~~王霊牛 id会7à王斗. 01迫電公舎を号，号号叶lλ?王ユヰスl弁司

曇委。}吾牛id主ラヲえを斗.

豆電T ァトスl 謹吾号弁司令.9.lを'~イミラミi菩王日本万.9.l三E7-{会ス，p司

警牛双斗.豆otせ高野山昇呈包龍光院叶!と豆主弘法叫λト平ヲト01空海アトミp

l午淳和毛1考 R主主天長 唱\1 (824) ゼ--ill~

紳泉苑叶lλ~ 71♀斗牛唱舎を雪量叫 λト

舎或E十三工 cヰ~ス1七子司ヲト斗租倶利伽

羅剣 01 桝スl:iI.ヌ同.を会豆oþや~l

-司01せλl叫.9.lく忍甚3444ヰ号噌

母01号外玉乙絹本著色赤不動明王二重子園〉アト

電吾をヰ.ヌ1企智詮叫λトァト♀ロ1号近江

園♀豆アト斗横)11.9.lヲト主斗7ト時ヲ1葛)11瀧

叶同社号感得を ua母~旦合会ユ司

安三豆 cヰオス1スlせ，芋号ua母01会

叶l導会01'召叶l七A司ァト干主主司豆

毛主斗忍舎01:司社オ包含包玉工召告

せヲ1~ミラ旦合01 çヰ号社。1~担斗.

7トロト平斗71鎌倉期叶lセヰ号噌母ぐヨ

サ叶11.9.lオ司，玉手召叶l平司ヲト斗舎合

z{~言}セ苓合01 註司スf 双斗. z{~ 

そろ芋号ua母会 l十時叫と唱スト究字曇

〈智喜正)， 升，~ 22.1~早， 1657日，旦出;7;:1tg;l 
B在五団

〈智喜，~)， 升』口|主』早， 1605日，企豆平天|
官官担五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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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상화한 것이지만， 남북조南北朝 ， 무로마치기室메期에는 비젠오사후네타 

다미츠備前長船住忠光나 스루가노쿠니주스케무네짧河國住助宗 등이 만든 뛰어 

난 일본도 작품들이 알려져 있고， 이 전통은 에도 말기까지 계승된다. 

이러한 전통을 근거로 하기 때문에， 텐신 오카쿠라 카쿠조天心間융覺三 

는 인도 체재 중(1902)에 집필한 초고 『동양의 각성東洋e覺醒.Jl(사후 1939 

년출판)에서 칼리 여신에 대한선앙을일본의 부동명왕선앙과결부시켜 

축복하게 된다. 오카쿠라 문하의 키무라 부~"'-*村武山은 코야산의 쩍부 

동렀不動〉을 바탕으로 삼아， 시빨건 화염에 휩싸인 쿠리카라켄을 손에 쥐 

고 있는 〈부동도不動圖〉를 그리고 있다. 

4. 구미로 건너간 일본의 용 ; 이물異物의 난입 

일본의 용의 도상은 그 자체로는 별반 특이한 표정을 담고 있는 것은 

아니다. 그것은 대체로 중국에서 기원한 의장을 약간 응용한 정도의 변 

〈류구타마토리히메>， 우타가와 쿠니요시， 우키요에 목판 3장 언결그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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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보。 

는다.도; 

이든， 차 

문양이나 

든， 마지 1 

의 용머E 

리 투구C 

히-쿠세키 i 

아닐까1: 

하지보 

의 활약을 

요에浮世續 

스인상고 

베르트표 

장이 연같 

과정반다 

담한필치 

류구티 

유래하지1 

가쿠國學으 

에의한 C 

아닐까츄 

三分昇竜}~史 01スlせ昔ミヰミ壬南北朝，平豆ロトス.171室町期叶11 ~ 1:31弔!♀λト平司114

ヰロ1~，備前長舶住忠光L十三こ手アト当二子叶子と升1平叶1駿河園佐助宗 号01 せモ明叶

B-包茎王~.吾号01 せ司オヌÙ-.ï1..， 01 .祖号会叶11.5三宮71万トス1ォl令呂斗.

01司を忍号会そオ豆言トァ1U1l馴，制..2..71-平時ヲト子三E天心岡倉賢三

七包玉河lスH号(1902)叶l召吾守主主「号令E.lZfノ宮東洋の覚醒C!J(λト平 1939

¥:i告吐)叶lλ?を司叶全]叶l叫をぐさ守会望号• .21芋号.~母位、「斗吾平λ1升

尋ヰ言トオ1喧斗.♀ヲ1干斗吾吉凶ヲ1平斗ヰお村武山会豆o凶Elぐ有芋

号赤不動〉含叫す♀豆せ。ト， λ1~星忍井君叶1 碧外也子司ヲト斗巷全会叶l 剖

三工ヌlbくヰ号王不動園〉曇ユ司王工ヌlヰ.

4. 干ロ|呈召叶召 24皇21~: 01曇異物旦|日包

包菩5ヰ毛ト~王公会ユス同l豆七望吐王手01を豆.~含昔ユ工匁ミラ Z完全

oト叶ヰ.ユ英会rl1ヌ~1豆一号号叶!大1 71唱を斗守会呼社合舎を忍王司喧

〈専干Etロト呈己|古川1)，♀Et7但}平L旧人1， 平ヲIR例|号型 3~ 包召ユ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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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쿠세키新井白石가 이것이 무악舞樂 난릉왕蘭隆王의 가면에서 유래한 것이 

아닐까， 라며 고증해 보였던 것을 지적해둔다. 

하지만 세계적인 도상 유통 안에서 일본의 용은 한국이나 중국 이상 

의 활약을 보이고 있다. 유명한 예로 우타가와 쿠니요시歌川國芳의 우키 

요에浮世續 목판 〈류구타마토리히메龍宮玉取姬〉를 들지 않을 수 없다. 프랑 

스 인상파의 선구자로 자리매김한 에두아르 마네Edouard Manet의 〈휴식 . 

베르트 모리조의 초상)(1869~1870)의 배경에는 분명히 이 우키요에 세 

장이 연결된 작품이 걸려 있다. 이 프랑스의 화가는 ‘휴식’ 이라는 제목 

과 정반대를 이루도록， 큰 파도를 타고 도래하는 용을 생명감 넘치는 대 

담한 필치로 그려내고 있다. 

떠期에는 비젠오사후네타 

‘河國住助宗 등이 만든 뛰 어 

이를 보이는 것에 지나지 않 

는다. 도자기의 오수吳須 채색 

i 말기까지계승된다. 

카쿠라 카쿠조天心間융쩔三 

각성東洋η覺醒~ (사후 1939 

이든， 차도구의 금란단자의 

L동명광신앙과 결부시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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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村武山은 코야산의 〈적부 

간쿠리카라켄을손에쥐 

r 표정을담고있는것은 

약간응용한정도의 변 

〈휴식 · 베르트 모리조의 초상) , 에두아르 마네 ， 

1869"'1870년 

류구타마토리히메라는 화제는 「코코지키古事記」 등 고대 일본신화에서 

유래하지만， 이러한 도안이 유행한 배경으로는 18세기 말 이래의 코쿠 

가쿠國學의 성행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스사노오노미코토素殘嗚尊 

에 의한 야마타노오로치八뼈大뾰 퇴치가 도상화되는 것도 이 시기 이후가 

아닐까 추정된다. 여기에서 일본산인 오로치大抱는 중국에서 기원한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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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吾且oHラ妥叶lス.14ス1~さ

せ斗.王ストアl斗 SL4二呉須 ヌ1斗

01 吾，ヌト王子~音吐吐スト~

吾守01斗千ト祖友博司王せ01

E ロトス.1~oJl平子若手辛子

斗舎叶司龍頭吾言。1斗.舎叶

司辛子叶l叫司スf↑と oト斗01
〈尋叫 ・叫|豆E 旦己|亙司主公)， 例|手 O~呈白川1 ，

1869"'1870日

言}子斗lヲl新井白石井 01~01 干潮禦 吐号鞠陵王斗 7問叶1λ↑千州警交01

0ト豆井，斗叶三工号司且匁目安全スl~司吾斗.

言トスlせ斗1オ11~~ 王公弁号せ叶内包菩斗舎舎を号011.十号号。1分

~警守合且Ol.:ï工ヌスヰ.千ト弔電T 叶l豆♀E干7ト斗平y丘入1歌川園芳~♀ヲ1

丘叶|浮世繕 号吐 く干千平時ロト豆司司叶1龍宮玉取姫〉曇吾ス1 役会牛~斗.豆す

と~サエヰ斗往子スト豆スト司ロ1召を叶1干oト豆ロト~lEdouard Manet~ く存斗 ・

叫豆豆旦司三t:~主公)(1869~1870)斗 B~7â叶l七甚弔司 01 ♀ヲl丘叶11 î1 

す01坦召喧斗吾01召司ヌスヰ.01 豆すと.~井7}七苓斗 o同七ス~1号

ヰ7ß吐E陪 01手玉号， 吾斗王曇時五三司言1セ舎含メ~~社唱えlと叫

すを吾ヌl豆ユ司叫ユエヌスヰ.

干千子E十ロト豆司司叶1斗七尋ス~1七三Zスl ヲ1古事記」号.Jl~包菩全l詩叶1ぺ

千ト司君トスlせ， 01e-lを王せ01弁守宅}B~7â三豆七 18斗1171 言。1~斗呈平

7}平圏畢~ â司会主司雪吾丘アトヌl金交01斗.三二λト』主主ロ1.3王豆素残鴫寧

叶11~せ oþロトヰ与主主ヌ1八岐大蛇 司ヌ.17ト王公詩司ミラ交正 01λ171 01平井

oト三井手7ß司斗 cヰ 71 叶1λ? 営菩せ包￡豆ヌl大蛇七号号叶lλ~ 71唱を会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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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외관과 습협習合뼈 도상화했다. 쿠니요시國芳의 제자격이 되는 츠키 

오카 요시토시月間芳年에 의해서도 『니혼랴쿠시시나이日本略史之內』 속의 

「야마타노오로치 퇴치八뼈大抱退治」가 알려지지만， 그 후 이 용은 다시 양 

.후裝으로도 등장한다. 

c 

----

、

5. S땅洋裝을 시도한 동양의 용 ; 출세 원많훌望 ( 

하라다 나오지로(原田直次郞， 1863~ 1899)는 메이지明治 초기의 서양화가 

로 유명한데， 외국에서 갓 돌이온 1895년에 〈스사노오노미코토素殘新뾰〉 

를 유채로 제작했다. 여기까지 오면 용은 와요셋추和洋折束(일식과 양식의 

절충)로， 동양 출자出딩를 유화구로 분칠한 표현이 오늘날 보면 기이한 

인상을 준다. 이에 앞선 1890년에 〈용두관음龍頭觀훌〉이 고코쿠지護國놓에 

봉납되어 있었다. 

뭔헨을 본고장으로 히는 유럽의 유채기법 역사화의 한 갈래로， 동양 

의 신화세계를 인지하는 동시에 동양의 전통을 서양세계에도 인지시키 

려는 패기를 업고 등장한 것이 유채로 양장洋裝한 용이었다. 실제로 하라 

다는 1887년 강연 「회화개량론」에서 역사회는 고금의 역사， 전쟁， 신 

학， 고명한 시문 등에 바탕을 둔 회화 라고 정의하고， 회화의 최고위를 

차지해야 할 이 역사화가 일본에서는 여전히 근소한 것을 한탄하였다. 

1893년에는 이탈리아의 베네치아에 유학하고 있던 카와무라 키요오 

(川村淸雄 ， 1852~1934)도 혼신의 역량을 기울인 〈명룡도莫龍圖〉를 유채로 

그렸다. 뿔은 사슴， 발톱은 매， 몸통은 뱀을 실제로 사생하여 합성함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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斗91社斗合融合言同王ぐま持勢斗.子'L1♀入l園芳斗刈ストヰ01.!ヰと主ヲ1

♀ヲト丘λ1豆λ1月岡芳年叶119l司朴正叫さ斗子λl入II十01日本略史之内」今9l

iotロトヰk♀豆えl司ス1八岐大蛇退治Jアト笠司ス1スl吐，ユ卒 01~モヰλ1 (さ

る時三豆王号毛?を斗.

5.25明洋装告人I~告号~.Q.I ~:量λil 包巴悔睦

言ト斗斗t+~スl豆(原田直次郎， 1863~ 1899)七叶01ス1明治主719lぺ等詩7ト

豆千ト喝を吋11，91号斗同夜吾o}g-1895~叶l くと三人ト』♀hニロ1 :a.豆素残斬蛇〉

曇弁刈豆ス~1斗或斗 cヰ 71万トスl ♀坦§会斗♀拠宇和洋折衷(言斗ヰ守斗E1

盈号)豆，号守幸スト出自曇千平井子豆吾謹を豆電01.. 2.:ミ言昔且喧 7101智

也分会吾ヰ.01叶11(盆位 1890~叶l く§子社会龍頭観音)01 JL呈子スl護園寺叶l

号す司。~~匁斗.

喧司会甚2す2立言1七千両9l~子ヌ，~71唱勾λト主1-9lせを1Q1呈，号令

9l~井λ~1 オl曇全]ス1言同号入1叶l 号制忍号含 λ司令λ~1ォ1 叶l王~スlλlヲ1

司ミラ豆~71警官五号ミ?を突01 弁ヌ1豆等研織を舎01匁斗.4ォl豆.許斗

ヰ七 18871ぜな包「詞尋lTI 寺喜」叶!大~ cヰλ同七五音斗勾λト，祖想， d

苛， JL~曹人1吾号叶1 叫す舎を司司:斗Jl7ß斗許Jl，詞主1-9l司王工刊号

ヌトスl司oþ 雪 01 守人ト詩ァト望号叶1六~~ cヰ忍司そ3こを突舎を吐きトヌ~t:干.

1893~叶1セ・ 01聖司o同叫叶1ヌ.1 0ト叶l 弁守許z 双ヨヲト4干斗ヲ1丘♀

(川村清雄，1852~1934)玉喜位9l çヰ寺会 71金也 く~号王冥龍園〉曇弁刈豆

ユ鼓斗.誓会人}合，宮吾会ロt 号号会噌合会主ス~1豆.λトλ』言同音想す，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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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芳의 제자격이 되는츠키 

‘1시나이 日本略史之內』 속의 

1-.그후이용은다시양 

로써， 종래에 전해지던 공상의 짐승 

에 현실미를 가한 고심의 흔적이 오 

늘날전해지고있다 

근대 입헌국가의 성립과 함께 화 

폐 주조에도 용의 의장이 받아들여 

졌다. 동양의 조형의장을 외래 서양 

의 제도에 도입하여 , 국위를 선양하 

려는 내셔널리즘의 의지가 이들 양 

장한용도상의 성행을뒤에서 밀어 이지明治 초기의 서양화가 

스사노오노미코토素殘朝뾰〉 

셋추和洋折束(일식과 양식의 

펀이 오늘날보면 기이한 

i頭觀흡〉이 고코쿠지護國놓에 

〈용두관음)， 하라다 나오지로， 1890년， 고코 

주고 있었다. 쿠지 소장， 도쿄 국립근대미술관 기탁 

이에 잇따른 사업이 해외의 동양 

미술 수집에 대한 공헌일 것이다. 일 

본제 청동 제품은 구미에서도 인기 

를 끌어 ， 1871년 일본에 체재하던 이 

탈리아계의 은행가， 앙리 세르누시 

의 소장품을 모은 파리 몬소 공원의 

세르누시 미술관에서는 청동으로 만 

덕사화의 한 갈래로， 동양 

E 서양세계에도 인지시키 

한용이었다. 실제로하라 

- ‘고금의 역사， 전쟁， 신 

의하고， 회화의 최고위를 

L소한 것을 한탄하였다. 

고있던카와무라키요오 

〈명룡도쫓龍圖〉를 유채로 

l제로 사생하여 합성함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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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룡도)， 카와무라 키요오， 1893년， 후쿠토 
미타로콜렉션 

들어진 용이 유명하며 , 루이 곤스의 『일본미술:.n (1883)에도 일본 용 도판 

이 삽입되고 있다. 동쪽으로는 폴란드 크라카프의 ‘만화’ 광 야센스키의 

수집에서부터， 서쪽으로는 대서양을 넘어 북아메리카 매사추세츠의 빈 

센트 스미스 미술관의 소장품도 알려져 있다. 후자에서는 목조 란마爛間 

의 용 세공물 또한 당시 그대로의 모습으로 미술관 전시장 입구를 장식 

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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豆み司，号司叶11.在司ス.1I{Ì号令.~召す

叶l司会主ロ1曇アト桂三工公判喜有01..2. 

云1せ忍司スl:i工玖斗

そ斗Ttj宅号アト5ヰノ8首斗苦羽11.詩

司子三壬叶l玉三舎斗~す01 号外吾cヰ

忍斗.号令5ヰ三E232J芳三上司司社守

~埼玉三叶|王tj言同，号判曇位守言ト

司ミラ叫λl'吾司吾斗~ス.17ト 01吾舎

をを舎王す斗公司会司叶|λl~Oì 

千三工双匁斗.

01刊現叫芸人間 01 言~.21~号令

ロ1含牛召叶l叫を号電包奏。1t:千.宅」

菩オl 弔号ス~1署名子ロl叶1朴正全171

号音。~， 1871ぜ包菩叶l刈ス1言トヨ 01

萱司o同1斗舎を事ァト，サ司斗1豆.正子入1

~~こす吾会互会ヰ司吾3こそ子誼~

λ~l豆半λ1 ロ1全社叶1λ?と苓号.~吐

〈吾辛苦告)，司己~q L~2^1呈， 1890日，jlJi 

手天|企宮，正豆号官三CH口陰甚フI~

〈思喜正)，ヲ但}早Eトヲ阻2，1893日，享平E

口IE~.呈雲司但

号0144き01弁弔詩叶，手01吾とこ斗『言甚ロl含;n(1883)叶1玉三望号舎三宅T

01 仕tj542工双斗.号寄三豆七吾荘王ヨ斗ヲト豆司‘せ詩'号外祖とヲ1~

牛召叶1ペヰ司， λ?若手主主主ラ叶同守会唱。1 ヰo同1司ヲトロ1λlキÃìlさニ.~司l

祖豆三こロ!とロl含丑.~ ~こす吾王営司オヌlt:干.卒スト叶!大1七号三E 荘ロト欄間

~舎 λ~l号吾豆をすλ1 ユ叫豆斗互合主主ロ1告社忍λ1芳首干曇す斗

言トヨエヌlt: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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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관도)(부분) 원대， 보스턴 미술관(오카쿠라 

용의 도상을 그린 명품이 일본인 

의 손에 의해 추천장려된현저한예 

로， 오카쿠라 카쿠조의 보스턴 미술 

관에서의 활동에 주목하고 싶다. 보 

스턴 미술관이 자랑하는 남송의 화 

가 첸롱iI혔容의 〈구룡도九龍圖〉는 신해 

램조구입 辛찾혁명을 전후하는 시기에 오카쿠 

라가 중국에서 입수한 일급품이다. 오키쿠라는 분에이文永 4년 (1267) 고 

려에 청해 가져온 (현)도쿠가와 미술관 소장 첸롱의 〈용도龍圖〉도 염두에 

두고 있었을 것이다. 그에 더히여 당의 우다오즈吳道子의 유품이라고 전 

해진 도교 회화 중 〈수관공k官圖〉도 있다. 우다오즈는 페노로사도 높게 

평가한 전설적인 거장으로 이 작품은 그 계보를 끄는 후대의 모작이라 

고보는것이 오늘날의 관점이지만， 아무튼이 또한오카쿠라의 손에 의 

해 보스턴 미술관에 수집되었다. 

권속에게 둘러싸인 수관은 당당한 폼집을 가진 용의 등을 타고 넓은 

바다를 건너온다. 서양의 용에 비교하여 손색없는 명품이 동양에 존재 

한다는 것을 과시하는 것만이 아니다. 오직 조복調代의 대상으로서 악역 

역할을 담당히는 일이 많았던 서양의 용과는 대조적으로， 동양에서 용 

은 영성을 품은 이상理想의 짐승으로서 진중한 것을 호소한다. 그러한 범 

아시아주의의 전초를 이루는 가치관을 담당한 것이 용이며 ， 용의 인기 

상승에 관여한 것이 전적으로 근대의 일본인이었다고 하는 역시적 현실 

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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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나E 

대 C 

품에λ 

키-쿠리 

스턴 i 

용이 c 

패권· 

으로변 

λ171에 

유례가 

은대잊 

〈쌍룡도)， 오 

〈守宅~)(早昼) 型cH昼ム目ロ陸型{旦ヲト字司

毛ト斗王令子会ユ司 UJ吾01包吾包

斗会叶1191司キ祖す司星電コ守宅}~1 

豆，♀ヲ}干斗ヲ}子三E斗旦ム喧ロ1全

社叶lλ-191警号叶1子号言トミ工 会立斗.且

3二日ロ1含甚01スト射性 1鈴 91詩

アト祖号博容91く子号王九龍園〉七位司

ヲ陣玉子包 辛亥司王持忍卒言}七人171叶11..2-7'1干

斗アト号号叶lλ司令j牛を包音吾01斗.♀ヲ1干斗長吾叶1101文永 4日(1267)五

司叶l苓司 7トス44さ(電)王子力斗ロl会社よこす祖号斗 く舎王龍園〉王営手叶l

干z双双金交01ヰ.ユ叶1叶言同守司♀ヰ♀三呉道子91弁吾01斗五忍

司忍王豆詞呼号 く牛社.5:-71<官園〉王双斗.♀ヰ2三七司~x.豆λト王量オ1

~7トを祖霊ヰ~オ守主主 01 .斗吾会ユオl且曇立ミラ卒叫斗旦斗01斗

五且七突01..2-:量主主斗苦三宮01スlせ o昨号。1.豆電}..2-7'1-子斗司会叶1191 

司且こ三思ロ1含社叶l牛省司匁ヰ.

喧今叶1オl量叶外包牛若そをすすを吾召会ァト忍舎司号含 E十三工司会

H同号之i叶全斗.λ-10J91舎叶11B1JJI言同会斗~~ UJ吾01号OJ叶1ぞス1

を斗七安全斗入|言l七交ぜ010ト叶斗.5とヰミE弓調伏91 司令}~λ↑斗当

Q1雪告す弓古1七包01.設ヌk~λ.:j OJ91 %.ヰ七叫三?::~♀豆，号OJ叶1λT 舎

そろ Oâ^à金吾会 01公理想91~令~λ↑社号を安全主主こを斗.ユ司を唱

。い101子ニ斗斗祖主曇 01手七アトヌ1社告すすを葵01舎01叶，舎8.l~71 

分令叶1 吐c特戎01 祖2守主主そ~91 望号~01双斗五言}七さか同型{l

会平喫会91ロ1言}七突包万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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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그린명품이 일본인 

} 추천장려된현저한예 

뷰}쿠조의 보스턴 미술 

동에 주목하고싶다. 보 

-이 자랑하는남송의 화 

~ <구룡도九龍圖〉는 신해 

f후하는 시기에 오카쿠 

분에이文永 4년(1267) 고 

룡의 〈용도龍圖〉도 염두에 

즈吳道子의 유품이라고 전 

오즈는페노로사도높게 

웅끄는후대의 모작이라 

E한오카쿠라의손에의 

진용의등을타고넓은 

!는명품이 동양에 존재 

밟代의 대상으로서 악역 

}조적으로， 동양에서 용 

!을호소한다. 그러한범 

것이 용이며， 용의 인기 

1다고하는역사적현실 

6. 나라으| 명운을 맡게 된 용 ; 국위발양의 상징 

대영제국 치하의 인도， 혹은 선흥국 북미에 족적을 남긴 화가들의 작 

품에서 용의 의장이 빈번히 나타나는 것도 결코 우연은 아닐 것이다. 오 

카쿠라 문하에 있던 요표따 다。1칸橫山大觀은， 러일전쟁기와 겹치는 보 

스턴 체재기의 작품으로 기묘한 〈쌍룡도雙龍圖〉가 복수 알려져 있다. 두 

용이 여의주를 놓고 다투고 있는 도안이지만 거기에는 동서 양 진영의 

패권 싸움이 투영되고 있다고 보아도 오해는 없을 것이다. 소나무가 용 

으로 변신히는 표현도 특이한데， 이 무렵 인도에서는 제 2차 세계대전 

시기에 다이칸 등과도 교우가 있던 난드랄 보처~Na빼lal Bose가 그때까지 

유례가 없었던 〈타오르는 소나무〉라는 작품을 남기기도 했다. 과연 그것 

은 대영제국 지배에 대한 반기였을까， 그렇지 않으면 아시아를 석권하 

〈쌍룡도)， 요코야마 다이칸， 1905년， 요코야마 다이칸 기념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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三豆坦位言}七豆君主号01を叶11.01平君包到ス性オ112斗 λ1オ11t間

入171叶lヰ01荘号斗王豆♀ァト淵¥1-1:::苦闘ijNandalal Boseアトユロ料スl

弁司ァト id匁司 く:El-~三七企斗ヰ〉斗七~.吾会す71715と或斗.ヰ~ユ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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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대동아공영권 시장에 대한 야유 

였을까. 어쨌든 거기에서는 오카쿠 

라가 선양한 쿠리카라켄 의장의 잔 

재가 농후하게 드러난다. 

태평양전쟁에서 일본이 패한 후， 

강화조약체결기 다이칸의 작품으로 

〈어느 날의 태평양〉이 유명하다. 화 

면 원경에 후지산富士버을 배치하고 

하단은 태평양의 거센 파도가 채우 

고 있는 가운데 그 안에서는 구름을 

티는 용의 모습을 엿볼 수 있어 , 카 

미카제神風에 의한 일본의 재독립을 

희구하는 기원을 담은 도상임을 명 

백하게 알 수 있다. 전의의 고양高揚 

〈어느 날의 태평양)， 요코야마 다이칸， 1952 을 목적으로 하는 그림 주문에도 성 
년， 도쿄 국립근대미술관 소장 

의를 가지고 대응한 화백의 애국신념 

이 피력된 작품인 것을 무애無많하게 부정해서는 안될 것이다. 생각해보 

면 국위발양과 밀접하게 관련되는 한편， 기끔은 일본 열도를 넘어 아시 

아 전역을 망라히는 상징으로서 동원되기도 한 것이 근대 0씨아에서의 

용이 젊어진 운명이었기 때문이다. 

용의 도상은 십이간지十二千支의 진辰으로부터 이득하게 멀어진 국가 

존망의 상징으로 변용을 이루어갔다. 그러나 생각해보면， 요코야마 다 

이칸이 그린 후지산과 태평양의 용에는 카츠시카 호쿠사이홉節北짧의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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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공영권 사상에 대한 야유 

까. 어쨌든 거기에서는 오카쿠 

선양한 쿠리카라켄 의장의 잔 

농후하게드러난다. 

평양전쟁에서 일본이 패한 후， 

죠약체결기 다이칸의 작품으로 

날의 태평양〉이 유명하다. 화 

l경에 후지산富士山을 배치하고 

든 태평양의 거센 파도가 채우 

는 가운데 그 안에서는 구름을 

용의 모습을 엿볼 수 있어 , 카 

페神風에 의한 일본의 재독립을 

품 기원을 담은 도상임을 명 

매 알 수 있다. 전의의 고양高擔 

적으로 하는 그림 주문에도 성 

가지고 대응한 화백의 애국신념 

3해서는 안될 것이다. 생각해보 

가끔은일본열도를넘어 아시 

1도 한 것이 근대 아시아에서의 

뜨로부터 아득하게 멀어진 국가 

L러나 생각해보면， 요코야마 다 

카츠시카 호쿠사이흡節北짧의 기 

억이 침전하고 있다. 후지산과 큰 파도의 대비가 〈카나가와오키나미우 

랴빼奈川뼈波훌〉이며， 오부세小布施에 남아 있는 〈아즈마효마츠리야타이텐 

조가東메察屋台天井畵〉의 용은 큰 파도 의장의 한가운데서 출현한다. 앙리 

포시온은 『호쿠사이』 증보판(1925)의 서序에서 오카쿠라 카쿠조가 집필 

한 『동양의 이싱훗洋η理想』을 언급하며， 그로부터 아시아 민족의 애국심 

이 만들어낸 ‘대부분은 가공이지만 정수精麗를 구현’ 한 미술적 관점을 

확인했다. 그 상징이 다름 아닌 용이다. 

잠룡灣龍으로부터 승룡昇龍으로의 변신. 그것이 근대 아시아의 주박1兄練 

이었다. 이 주박을벗어난지점에 미야자키 히야오의 〈센과치히로의 행 

방불명千ξ千尋e神隱 L>가 출현한다. 비로소 용은 계단을 내려오는 것이다. 

이나가 시게미 l 이향숙 옮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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